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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패 위기에서 한

숨을 돌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의미 

있는 기록을 향해 다시 달

려간다. 

한화는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

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이겼다. 

최근 3연패를 당하며 2위 LG 트윈스에 2

경기 차로 쫓기던 한화는 만일 이날 졌더

라면 4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4연패를 

당해 LG에 1경기 차로 압박당할 

뻔했다. 

특히 이날 한화는 에이스 코디 

폰세가 6이닝을 탈삼진 8개

를 뺏어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건재를 알린 점도 반

가웠다. 

폰세는 지난달 24일 두

산 베어스전에 나와 6이

닝 70구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해 주변의 우려가 컸다. 

지난달 30일 삼성을 상대로 1회 2사 1·2

루, 3회에는 무사 1·3루 등 위기를 맞았지

만 실점하지 않은 폰세는 개막 후 13연승

을 이어 갔다. 

KBO리그 투수 개막 후 최다 연승 기록

은 2003년 정민태, 2017년 헥터 노에시가 

달성한 14연승이다. 

폰세가 다음 등판에서 패하

지 않고 이기면 이 부문 타

이기록을 세울 수 있다. 

김경문 한화 감독도 의미 

있는 이정표에 오르

기 직전이다. 

지난달 30일 삼성

전 승리로 지난해 

한화 지휘봉을 잡은 이후 100승을 채운 김

경문 감독은 앞으로 4승을 더 하면 통산 

감독 1000승을 달성한다. 

2004년 두산 감독으로 프로 사령탑이 된 

김경문 감독은 지난달 30일 경기까지 통

산 996승 34무 855패를 기록했다.
KBO리그 ‘1000승 감독’은 김응용(1554

승 68무 1288패), 김성근(1388승 60무 

1203패) 감독 두 명뿐이다. 

빠르면 3일까지 KIA 타이거즈와 3연전

을 다 이길 경우 1000승을 채울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승리를 놓치면 김경문 감독의 

1000승도 다음 주 초 kt전으로 넘어간다. 

개막전 선발로 kt전에 등판했던 폰세가 

다음 주 초 kt전에 나오면 벌써 kt 상대 5

번째 등판이 된다. 

폰세는 삼성이나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

로는 1경기만 던졌지만, 유독 kt전에 자주 

걸린다. kt전 4회 등판 다음으로는 KIA와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를 3번씩 상대

했다. 

폰세는 kt와 앞선 4경기에서 3승, 평균자

책점 0.75로 매우 강했다. 

폰세는 30일 경기를 마치고 연승 기록에 

대해 “영광스럽다”면서도 “개인 기록에 

신경 쓰기보다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 역시 한화 부임 후 100승을 

두고 “매 경기 집중하다 보니 100승은 생

각지도 못했다”며 “현장에서 코치·선수·

스태프들 모두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 

모두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보다 팀 성적을 우선하겠다는 말이

지만, 개인이 승리를 쌓으면 팀 승리도 올

라가기 때문에 개인도 좋고 팀도 좋은 결

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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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가 의미 

있는 기록을 향해 다시 달

메츠전서 7이닝 무실점 호투

亞 124승 박찬호 기록도 넘봐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솎아 내며 무실점 투구를 펼친 폰세가 기뻐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

미 국 프 로 야

구 메이저리그

(MLB) 샌디에이

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오른팔 투수 다

루빗슈 유(38·사진)가 미·일 통산 최다

승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다루빗슈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

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 선

발 투수로 등판, 7이닝 2피안타 무사사

구 7탈삼진 무실점의 흠 잡을 곳 없는 

투구를 펼쳤다.

다루빗슈의 호투를 앞세운 샌디에이

고는 5-0으로 메츠를 잡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순위 경쟁을 이어갔다.

60승 49패를 거둔 샌디에이고는 지구 

1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63승 45패)

에 3.5경기 뒤처진 2위다.

팔꿈치 부상 탓에 지난달 초에야 마

운드에 돌아온 다루빗슈는 올 시즌 5

번째 등판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빅리그 통산 111승을 수확한 그는 일

본에서 거둔 93승을 더해 204승으로 

구로다 히로키(MLB 79승, 일본 124승)

의 미·일 통산 203승을 넘는 이 부문 신

기록을 세웠다.

다루빗슈가 도전하는 다음 목표는 박

찬호가 보유한 아시아 투수 MLB 최다

승(124승)이다.

‘시즌 첫 승’ 다르빗슈

미·일 통산 204승 新

김경문 감독 1000승

에이스 폰세 1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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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LG에 1경기 차로 압박당할 

특히 이날 한화는 에이스 코디 

폰세가 6이닝을 탈삼진 8개

를 뺏어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건재를 알린 점도 반

폰세는 지난달 24일 두

산 베어스전에 나와 6이

폰세가 다음 등판에서 패하

지 않고 이기면 이 부문 타

이기록을 세울 수 있다. 

김경문 한화 감독도 의미 

김경문(왼쪽 두 번째) 감독의 한화 부임 후 100승을 축하해 주는 박종태(왼쪽) 

대표이사와 코치, 선수들. 

함께 쓰는 ‘기록 행진’… 한화 행복한 동행

13연승 질주 폰세 1승만 더

정민태·노에시와 타이 도전

김 감독 1000승, 4승 모자라

김응용·김성근만 이룬 대업

둘다 5일 kt전서 축포 예약


